
부록

배움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

학과 학문

보통 배움을 한 글자로 표기할 때는 학(學), 두 글자로 

표기할 때는 학문(學問)이라고 말한다. 이 배움의 의미만 

알아도 이이(李珥: 이하 선생으로 약칭) 선생의 교육 사상을 

대충 이해할 수 있다.

학문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서양식 용어에 길든 탓에 

보통 일정한 체계를 갖춘 이론 지식을 일컫지만, 전통에서

는 꼭 그렇지 않다. 아무튼 학문이라는 명칭 그 자체는 

논어 의 “널리 배우고 절실하게 묻다”라는 박학절문(博

學切問)에서, 또는 중용 의 “널리 배우고 살펴 묻다”라는 

박학심문(博學審問)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그리고 맹자

와 순자 에도 직접 ‘학문’(學問)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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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배움이란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있었겠지만, 

선생이 말한 배움은 대체로 공자의 배움에서 시작한다. 

논어  첫 장의 주제부터 배움으로 시작한다. 거기에 있는 

주석에 따르면 “학이란 본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배움이란 “선각자의 행위를 본받는 일”이라고 

하는데, 유학에서 말하는 선각자란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서 대체로 성인이나 현인이나 군자가 거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의미에는 오늘날 지식 습득과 

다른 무엇, 선생의 배움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법 및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논어 에 등장하는 학을 종합하면 

오늘날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체계를 습득하거나 그 기능

을 익히는 일과 구별되는 무엇이다. 곧 성인의 가르침을 

모은 행위나 도덕 가치의 체계만을 일컫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본받는 일이 배움이다. 

다분히 이론만이 아니라 그것과 실천이 함께 배움의 대상

이었다. 그래서 논어  주석의 ‘본받다’란 그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선생이 격몽요결 에서 “학문이란 이상하고 

별다른 무엇이 아니다. 어버이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어버이에게 효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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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모두 날마다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이에 일을 

따라 각기 마땅함을 얻을 따름이지 마음이 심오한 데 

달려가 신기한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하였

다. 학문이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나 앎의 대상만을 추구하

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상생활의 실천 행위를 포함하

고 있다.

배움의 목적과 목표

현대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을 국가의 관점에서는 사회

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고,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아를 실현하여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선생은 그것을 격몽요결  ｢서문｣에서 “사람

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라

고 잘라 말하였다. 이는 배움의 목적이 인간이 되는 데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의아해하겠다. 이미 사

람이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선생이 따랐던 철학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성리학은 맹자의 전통을 따라 사람은 선한 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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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났지만, 기질과 욕심에 가로막혀 그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

은 인간이 못되고 금수와 같은 행실을 하게 된다. 지금도 

온갖 탐욕으로 사회에 불의와 문제를 일으키고 사는 사람

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회의 부조리를 설명하는 것이 현실

적 인간성 담론이다. 그런 인간성을 성리학의 용어로 기질

지성(氣質之性)이라 부른다.

바로 여기서 이 기질지성을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이 

나온다. 그것을 극복하고 본래의 착한 본성인 본연지성(本

然之性)을 회복한 사람이 참사람이며, 그 방법이 학문이라

는 뜻이다. 그러니까 선생이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할 때의 사람은 본래의 본성을 회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유학에서 성인이란 기질지

성을 극복하고 본연지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선생이 

격몽요결 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핑계 대려는 생각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말이 바로 성인이 배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흔히 성인이라고 하면 인류를 위해 큰일을 하거나 

인류의 큰 스승 정도로 알아, 선생의 이 말을 ‘말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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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소리’라고 오해할 수 있겠으나, 그 철학의 배경을 

이해하여 누구나 착한 본성대로 살면 그가 바로 성인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은 부처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 새사람으

로 거듭난 사람이다.

불교처럼 내가 노력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인관은 

이미 논어 에 등장하는 공자를 모델로 하고 있다. 흔히 

공자를 ‘배워서 성인이 된 분’이라 일컫는다. 그 근거는 

공자가 하학상달(下學上達), 곧 자질구레한 일부터 하나씩 

배워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에 있다. 

이는 송대의 신유학이 나오면서 사대부들이 스스로 

배워서 성인이 되려고 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 곧 개인의 

노력이나 학문의 자각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 

데서 나왔다. 

문제는 누구나 그 착한 본성을 쉽게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구체적인 배움의 내용과 방법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렇게 성인이 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는 배움의 

최종 목표에 해당하겠다. 그냥 성인이 된 뒤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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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서 유학의 또 하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논어 에 보인다. 그것은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린다”라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대학 의 

논리로 보면 ‘몸을 닦아 가정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자기 몸을 닦아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 사상은 선생의 성학집요 에 집중해서 다루

고 있다. 유학자 선비는 결코 사회의 부조리나 잘못에 

대해 가만히 팔짱 끼고 눈 감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배움의 내용

공자가 살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기초적 배움의 내용은 

육예(六藝)라 일컫는 예법 ․ 음악 ․ 활쏘기 ․ 수레몰기 ․ 
글씨쓰기 ․ 셈하기와 여러 덕행이 있었다. 

하지만 후대의 유학은 공자의 가르침에서 그 내용을 

삼았다. 그 내용은 효(孝) ․ 제(弟) ․ 충(忠) ․ 신(信)과 인(仁)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간으로서 가치를 실천하는 일 그 

자체이다. 좀 더 분석한 정자(程子)의 표현을 빌리면 “공자

는 네 가지 가르침으로 가르쳤으니 문(文)  ․ 행(行)  ․ 충(忠) 

․ 신(信)이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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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문(文)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앞서 말한 예악(禮

樂)을 포함한 육예(六藝)와 시서(詩書) 등이 그것으로, 사람

으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가 송대 신유학이 태동하면서 배움의 내용은 

일상생활의 실천적 내용 위에 좀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강된다. 

선생의 배움의 내용은 격몽요결 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인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오륜(五倫)으로서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웃어

른에게 순종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하게 하는 도리를 

지키는 일이 그것이다. 또 범위로 보편 개인에서 부부 

자식의 가정의 도리와 친구와 스승과 마을 사람 등의 

사회로 확장하는 도리이다. 

특히 그 ｢독서장｣에는 책의 내용에 따라 배워야 할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소학 에서는 생활의 기본적

인 도리를 익혀 행하고, 대학 에서는 궁리(窮理)  ․ 정심(正

心) ․ 수기(修己) ․ 치인(治人)하는 도리를 알아 실천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논어 에서는 인(仁)을 찾고 자신의 

덕행을 높이는 학문을 하며, 근본을 함양하고 체득하는 

일이며, 맹자 에서는 의(義)와 이(利)를 밝게 분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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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말을 밝혀 확충

하는 일이고, 중용 에서는 성정(性情)의 덕과 미루어 지

극히 하는 공부와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생육하는 

미묘한 이치 등이다.

또 시경 에서는 성정의 간사하고 바름과 선악을 살펴 

선한 마음을 감발하고 악한 마음을 징계하는 일이며, 예

기 에 대해서는 천리(天理)의 절문(節文)과 의식(儀式)의 

도수(度數)를 강구하는 일이 그 내용이다. 역경 에서는 

길흉(吉凶)과 존망(存亡), 진퇴(進退)와 소장(消長)의 기미

를 관찰하여 연구하는 일이 그것이며, 춘추 에서는 성인

이 선을 기리고 악을 벌주며 억누르고 고양하며 조종한 

은미한 말과 오묘한 뜻이 그 내용이다.

그 밖에 송나라 선비들이 지은 근사록 (近思錄), 가

례 (家禮), 심경 (心經), 이정전서 (二程全書), 주자대

전 (朱子大全), 주자어류 (朱子語類) 및 기타 성리설(性理

說)의 내용을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 선생의 배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생활 덕목에서부터 성리학에서 말하

는 이치까지 아우르는 참된 인간이 되는 인문학 위주로 

되어 있어, 천문 ․ 지리 ․ 산학 ․ 의학 ․ 기술 같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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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다. 당시 그것을 잡학으로 여겨 사대부 선비가 

공부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 비록 선생이 현실의 개혁을 

주장하여 그 학문이 실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도 그렇다.

배움의 방법

배움의 방법이란 교육학에서 볼 때 교육 방법으로서 

다양한데, 좁혀서 말하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곧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수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선생의 교육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공자의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유학에서 말하는 일반적 

교육 방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논어 에 돋보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식을 

밝혀 습득하거나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이론 공부가 아니

라 사회의 행동 규범을 몸소 실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가령 “군자는 근본에 힘쓸지니 근본이 서야 도리가 생겨나

니 효도와 우애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학

이｣)?”라거나 또 “제자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에게 공경하되 삼가고 

미덥게 하고 널리 무리를 아껴주며 어진 이를 가까이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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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그렇게 실천하고도 힘이 남아 있으면 문물을 배워야 

한다”(｢학이｣)라는 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생활 

규범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문물을 

익히는 일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인용문의 “힘이 남아 

있으면 문물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어디

까지나 실천궁행이 먼저라는 뜻이다.

선생이 말한 배움의 내용도 학문이란 고상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범의 실천하는 일에 있음을 말할 

때부터 알 수 있듯이 생활 규범을 실천하는 일 그 자체가 

배움의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배움이란 논어  ｢학이｣편의 첫 장의 주석에

서 ‘선각자를 본받는 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방법이 ‘본받는 일’이 그것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가르

치는 스승을 본받는 일도 되지만, 옛 성인의 행적을 본받는 

일이기도 하다. 

스승을 본받는 일은 거꾸로 말하면 스승이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동아시아 전통 교육에서 스승이 본을 보이

지 못하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 학생들에게 권위가 

서지 않아 본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권은 

중요하다. 교권은 법률상의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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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우는 권위이다. 

그래서 공자는 스스로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

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맹자 )라고 하였고, 또 논어

에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찾는 사람이다”(｢술이｣)라고 하여 열

심히 공부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런 성인을 본받는 일이 배움의 방법인데, 현실적으

로 성인을 만나볼 수 없으므로, 성인의 자취와 가르침이 

남아 있는 책을 읽음으로써 성인을 본받을 수 있다. 선생이 

격몽요결 에서 ｢독서장｣을 따로 두면서까지 그것을 그

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공자의 교육 방법에는 학생의 자발성을 매우 중시하

였다. 논어 에 보면 공자는 “학생이 알려고 애쓰지 않으

면 생각을 계발해 주지 않고, 표현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잘 되게 튕겨주지 않는다. 학생에게 한 모퉁이를 들어 

보이면, 나머지 세 모퉁이를 들어 호응하지 않으면 더는 

계속해 가르치지 않는다”(술이)라고 하였다. 

사실 공부는 학습자의 자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효과 면에서도 그렇다. 말에게 

물을 먹이러 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이 물을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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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어쩔 수 없다. 현대의 제도 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강제로 주입하기 때문이다.

선생의 교육 방법에서 이 자발성 중시는 학생의 뜻을 

세움과 태도와 연동되어 있다. 곧 입지(立志)는 배움의 

목표이자 그 방향으로서 학생의 자발성을 전제하지 않으

면 헛구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부 태도로서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와 역행(力行)

도 자발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현대인들 가운데 성인이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곧 왜 성인이 되어야 하는지 자발적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성인이라 말하지 않고 ‘도덕적이며 바람직한 인간 

되기’로 바꾸어도 그렇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생의 

내적인 동기유발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들은 각종 감각적 활동과 오락에는 하지 말라고 말려

도 뛰어든다. 현대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도도

한 흐름을 무슨 수로 바꿀 것인가? 

배움의 효과

배움의 효과를 한마디로 ‘공자는 배워서 성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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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라는 말이 있다. 예기 에 보면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로움을 

모른다”(｢학기｣)라는 말이 있고, 순자 에는 “나무는 먹줄

로 긋는 직선에 맞게 잘라야 반듯하게 되고, 쇠붙이는 

숫돌에 갈아야 날카롭게 된다”(｢근학｣)라고 하였는데 모

두 배움의 효과를 일컬은 말이다.

선생은 격몽요결 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 배움의 효과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배움이란 일차적으로 사람

답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다움’이 쉽지 않다. 우리 말에 “사람이

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점을 잘 말해준다. 선생 학문의 방향에서 보면 그 사람다

움이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겠지만, 현대인

들이 본성이 선하다는 그 전제를 믿을지 모르겠다. 전제가 

무너지면 그 이후의 이론 전개 과정도 헛수고가 된다.

하지만 그 전제가 어떻든 학문의 형식적 정의(定義)와 

방법에 착안하여 본다면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 우선 “배

워야 사람이 된다”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배움의 내용이 단순 지식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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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하자.

다음으로 배운 사람의 모습이다. 전통식으로 말하면 

선비의 사회적 역할이다. 선비는 사회에서 역할이 있든 

없든 공동체의 미래에 우환 의식을 갖고, 실천에 노력한다. 

뒷짐 쥐고 젊잖게 있는 사람을 선비로 잘못 알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선비가 아니라 위선자인 향원(鄕愿)에 가깝다. 

다만 주제넘게 또는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가벼이 나서지 

않을 뿐이다. 성인 또한 인품만 고결한 것이 아니라 일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다.

끝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하나만 덧붙인다면, 

배움은 지식과 기능을 익혀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기와 인류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 

만물까지도 잘 길러지게 하는 데 이른다.

흔히 유교가 종교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생각하는 사람

이 많다. 서양식 종교 개념에서 보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사실 불교의 본질도 그 개념에서 보면 종교가 아니다. 

사람들은 마치 초월적 신이 있어야 종교가 성립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구원을 말한다.

우리 전통에서는 아예 서구식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용어는 그냥 교(敎) 곧 성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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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이다. 그 가르침 속에 인류의 행복과 구원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굳이 서양 종교와 우리 불교나 유교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전자는 타력(他力) 신앙에 의한 구원이고 후자

는 자력(自力)에 의한 구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유교의 구원이란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구세주를 믿음으

로써 용서받아 낙원에 이르는 일이 아니라, 무지와 그에 

따른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인 · 가정 · 사회 · 

국가·인류의 복지가 실현되고, 만물이 함께 번성하는 세상

이 되는 일이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배움이고, 

구원 그 자체는 배움의 효과이다.

이 방법은 매우 이성적이기에 사람의 눈길을 끌 만한 

이익이나 매력이 없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배우는 사람이 

그 실천 동기를 자각하는 일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